


지식산업센터이다. 공장, 근린생활시설, 문화집회 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해 있으며 하루 

상주하는 근무자는 3,000여 명으로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

용인소방서에서 화재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특별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.

주요 컨설팅 내용으로는 ▲비상구 등 층별 피난대피로 확인 ▲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유

지·관리 ▲자위소방대 등 관계인 화재예방 및 세대별 피난안전계획 안내 ▲다중 운집행사 안

전관리 매뉴얼 준수 등이다.

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은 “대형 복합건축물은 화재 시 다수의 인명,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

크기 때문에 화재 예방을 위한 관계인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”며 “지속적인 화재예방 

컨설팅과 소방훈련을 통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전했다.


